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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에 투
표할 수 있는 국내 유권자 수를 4243만2413명
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. 선거인 명부
를 작성한 1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
구 5171만6959명의 82%수준이다.

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2012년 치러진
18대 대선에서보다 4.9%(196만7772명) 늘
었다. 재외선거인 4만7297명을 포함하면 국
내외 총 유권자 수는 4247만9710명이다.

연령대별로는 40대가 872만6599명으로

가장 많았다.전체 유권자 5명 중 1명꼴이다.
60대 이상 유권자(1034만2391명)는 지난 대
선보다 22%(193만449명) 증가했다. 올해 처
음 투표에 참여하는 만 19세 유권자는 66만
2315명이다. 홍정수 기자 hong@donga.com

19대 대선 유권자 4247만명 4명중 1명이 60대 이상깵 5년새 22% 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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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

긍정
정권 계승자
노무현
봉하마을

대한민국 수호
사드
경선 압승

희망
미래
안랩

최저임금 1만 원
젊은이
군수물자

토론회
청년
갓(God) 상정

부정
아들 특혜
송민순 회고록
바다이야기

도널드 트럼프
깐죽
변방 ‘독고다이’

거짓말
초딩
유치원

기업 구조조정
북한 문제
패권주의

표 분해
○○○(※비속어)
종북

후보별 긍정 및 부정 키워드 현황 자료: 연세대 TSMM랩(SSK사업단)

3월 10일깶4월 24일 온라인 뉴스와 댓글, 블로그, 트위터에 올라온 문장 700만 개를 인공지능(AI)으로 분석.

5·9대선을 열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
인,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‘양강(兩强) 구도’
에 확연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. 한국갤
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 지지
율은 지난주에 비해 6%포인트 떨어졌다. 자유
한국당 홍준표,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
은 각각 3%포인트 올랐다. 안 후보 지지층이
두 후보로 분산된 모양새다. 안 후보가 반전의
계기를 잡을지, 홍 후보가 안 후보보다 앞서는
‘골든크로스’를 이룰지, 심 후보가 두 자릿수
지지율을 만들어낼지 등이 관전 포인트다.

안 후보의 지지층 이탈은 50대와 영남 지역
에서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. 50대에서만 지
난주 40%에서 이번 주 22%로 18%포인트가 빠
졌다. PK(부산경남)에선 9%포인트, TK(대구
경북)에선 4%포인트가 하락했다.

유랑하는 보수층의 ‘난민(難民) 표심’이 안
후보에게서 일부 홍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
는 양상이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
북 강경 노선으로 한반도 ‘4월 위기설’이 급부
상하면서 ‘북핵 해법’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막
판 대선 구도를 흔들고 있는 셈이다.

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는 안보 이슈 외에
TV토론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‘TV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’를묻는질문에 안후
보는 6%로 꼴찌였다. 특히 안 후보 지지층에서
도 ‘안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했다’는 응답은
20%로, ‘잘한 후보가 없다’(29%)와 ‘심 후보가

가장잘했다’(26%)는응답에이어세번째였다.
홍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비교해 60대

이상에서 11%포인트, 50대에서 5%포인트가
올랐다. ‘스스로 보수’라고 밝힌 응답자 중 홍
후보의 지지율은 36%로, 지난주보다 16%포인
트가 오른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
(45%)보다 16%포인트가 빠진 29%였다. 안 후
보에게서 이탈한 보수층이 홍 후보에게로 고스
란히 이동한 셈이다.

그러나 TV토론 이후 홍 후보의 이미지가 더
나빠졌다는 응답이 42%에 달했다. 특히 50대
의 35%, PK의 38%, TK의 35%가 ‘더 나빠졌
다’고 밝혀 자신이 집중 공략해야 할 연령과 지
역에도 ‘안티(반대)층’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
다. 대선까지 남은 기간 ‘반사이익’을 넘어 홍
후보만의 비전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
‘골든크로스’의 관건으로 보인다.

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
적지 않다. 호남에선 18%, 60대 이상에선
14%, ‘스스로 중도’라고 밝힌 응답자 중 12%가
‘지지 후보가 없다’고 했다. 과거 안 후보에게
관심을 보인 지지층이다. 이들이 다시 안 후보
에게 돌아간다면 문 후보 독주 체제를 다시 위
협할 수 있다. 이재명 기자 egija@donga.com

安, 4월 위기설 직격탄깵 50대-영남 지지층, 洪으로 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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갤럽여론조사 ‘양강구도’ 균열 가속

트럼프 대북강경책에 ‘안보’ 부상

安 지지했던 보수층 16%P 줄고

洪은 16%P 늘어 ‘반사이익’

洪 확장성 여부-부동층 공략이

열흘 남은 대선 마지막 변수

바른정당 이은재 의원(재선·서울 강남병)이
28일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
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. 1월 24일 창당
이후 첫 탈당자다. 이 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
“좌파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분열된 보수가
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”이라고 밝혔다.

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의원 20명
은 이날 오전 공동 명의로 유 후보와 홍 후보,
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
장문을 냈다. 5월 초순경 2, 3명의 추가 탈당자
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당내에 팽배하다.

유 후보는 이날 오전 조찬 모임 소식을 전해
듣고 “경고하는데 (후보)흔들기는 그만하고 도
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한다”고
강한 불만을 드러냈다.

강경석 기자 coolup@donga.com

바른정당 이은재 첫 탈당깵 “홍준표 지지”

내달초 2, 3명 추가 탈당 가능성

유승민 “후보 흔들기에 경고”

19대 대선 후보들을 웃기고
울린여론의 ‘파도’에가장큰영
향을미친키워드는무엇일까.

동아일보-채널A는 연세대
송민 교수팀(TSMM랩·SSK사업단)과 함께 3월
10일∼4월 24일 5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온라
인에 공개된 기사와 댓글 등을 수집해 분석했
다.인공지능(AI)으로 수집한 약 700만 개 문장
을 ‘긍정’ ‘중립’ ‘부정’으로 판정하고 가장 많이
사용된 단어를 추출했다.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‘정권 계승

자’ ‘노무현’ 등 참여정부 시절과 관련한 단어가
긍정적인 언급에 많이 사용됐다. 반면 ‘아들 특
혜’ ‘송민순 회고록’ 등 해명 요구를 받았던 주제
는 부정적 키워드였다.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
는 ‘대한민국 수호’ ‘사드’ 등 이념·안보 분야에
서 긍정적인 언급이 많았다. 하지만 TV토론회
태도등으로 ‘깐죽’등부정적키워드가나왔다.

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‘희망’ ‘미래’
등 공약 관련 단어는 긍정적으로, ‘거짓말’ ‘초

딩’ ‘유치원’ 등은 부정적 키워드로 분류됐다.
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긍정 단어는 ‘최저임
금 1만 원’ ‘젊은이’, 부정 단어는 ‘기업 구조조
정’ ‘북한 문제’ 등이었다. 정의당 심상정 후보
의 경우 ‘토론회’ ‘청년’ 등은 긍정적, ‘표 분해’
‘종북’ 등은 부정적 단어였다.
각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가 얼마나 많았는지

를 보여주는 45일간의 ‘이미지 지수(높을수록 긍
정적)’도 산출했다. 이미지 지수는 대선 이슈와
맞물리며계속요동쳤다.문후보의경우공식선
거운동 첫날인 4월 17일 최고점을 기록했다. 당
경선 후보 등록일인 3월 13일 지수가 두 번째로
높았다. 10대 공약 발표(4월 13일),영남 경선 승
리(3월 31일)등굵직한이벤트가있을때마다지
수는 상승세였다. 안 후보도 4월 1일 당 경선 승
리직후에지수가한차례크게오르는현상이관
측됐다.노무현전대통령묘소를참배하면서 ‘통

합 행보’를 보였던 22일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
다. 홍 후보는 4·12 재·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
치른다음날(13일)지수가가파르게오르면서최
고점이 됐다. 유 후보도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
날(3월 28일)지수가크게오르는모습이었다.
TV토론회는 독이 든 성배였다. 문 후보는

19일 열린 TV토론회에서 ‘주적 논란’에 처한
데 이어 20일 ‘송민순 회고록 논란’까지 이어지
면서 하루 만에 지수가 곤두박질쳤다. 안 후보
도 19일 TV토론회가 끝난 뒤 누리꾼으로부터
‘초딩 말투’라는 지적을 받는 등 부정적 여론이
늘면서 소폭 하락했다.반면 유 후보는 TV토론
의 덕을 봤다.유 후보의 경우 4월 초 다른 후보
에 비해 낮았던 지수가 19일 이후 호평을 받으
며 껑충 뛰었다.심 후보는 덕도 봤지만 후폭풍
에도 시달렸다.

권기범 기자 kaki@donga.com·김유빈채널A 기자

文에 긍정적 키워드는 ‘정권 계승자’깵 安은 ‘희망’
AI로 후보 기사댓글 ‘키워드’ 분석

洪엔 ‘대한민국 수호’ 언급 많고

劉 ‘최저임금 만원’ 沈 ‘토론회’

����

��A
����


